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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공급망 실사지침 가이드라인에 
우리 기업 목소리 담는다

- 주요 기업들과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  업계 애로사항 수렴해 EU에 정부 의견서 제출 예정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EU 집행위가 진행 중인 공급망 실사
지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6.12~7.24)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3일(월) 유관기관과 주요 기업들*과 함께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기아,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EU 집행위는 올해 3월 발효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EU 회원국들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역내외 기업들이 겪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사 절차, 
위험 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 기준, 표준 계약 조항 등을 담은 세부 이행 가이드
라인 마련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기업·
학계·시민사회 등 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 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환경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기업에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EU 지침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EU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하여 2027년 7월경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예정이며, 이후 EU 회원국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8년 7월까지 관련 법률과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발표될 가이드라인은 EU 회원국의 이행 입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실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EU측에 적극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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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U CSDDD 유관 업계 간담회 개요

□ 목적

 ㅇ EU 집행위의 CSDDD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공개의견수렴(6.12~7.24) 
절차에 대응, 업계 애로 및 의견을 청취하여 정부 의견서에 반영 

□ 개요

 ㅇ (일시·장소) ’26.7.13(월) 16:00~17:00, 한국생산성본부 401호

 ㅇ (참석자) 산업부, 유관기관, 관련 업계 

   -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주재), 신통상전략과장, 구주통상과 등

   - (유관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 (업계)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고

16:00~16:05 (5분) ㅇ 모두 발언 신통상전략지원관

16:05~16:55 (50분)

ㅇ 자유토론

  • 정부 의견서에 대한 업계의견 청취

  • 종합토의

참석자

16:55~17:00 (5분) ㅇ 마무리 발언 신통상전략지원관


